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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class on self-esteem and str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inventory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Y city of Gyeonggi province

and 165 data copies were used for analyses.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t-test, corelation and dependent t-test using SPSS/PC 1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positive self-esteem was 2.74 and that of negative self-esteem was 1.90 on a 4 Likert scale. The range 

of stress level was 1.88~2.48 on a 5 Likert scale. Life satisfaction was 3.90 and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was 3.89 on a 5 point Likert scale, which means moderately high. Second, examining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ess regarding family for both pre- and post-tests. Third,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nd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self-esteem and stress, which means that home economics class enhance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self-esteem and lessen negative self-esteem and stress of middle students. Fourth, as a result

of comparison of pre and post-tests, positive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increased statistically after home economics classes, while stress regarding school life decreased statistically. Even 

though students’ growth and changes resulting from learning other subjects were not controlled, it was meaningful that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class were examined and helpful information for enhancing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ere provided.  

Key words: 자아존중감(self-esteem), 스트레스(stress),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가정과 교육과정(curriculum of Home

economics education), 가정과수업 효과(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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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은 

90% 이상의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다고 평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 이하(47.7%)의 청소년들만이 본인의 건

강상태를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이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

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여학

생은 44.9%이고 남학생은 30.5%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

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통계치

는 우리나라 9～24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으로 1위가 자살(통계

청, 2016)이며, 2016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남녀 평균 

25.5%로 청소년의 1/4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점과 연결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그에 따른 교육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 자기효능감, 모애착,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

(Park, Kim & Cheon, 2013). 그 중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

중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기초한 유사한 변인이기에 청소년

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스트레스 대

처와 자아존중감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부

분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인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학교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자살 생각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 반면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후에 낮

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이르게 되며, 학교생활적응과 음의 상

관관계를 가지고, 남녀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Choi & Lee, 2003; Lee & Jeon, 2012;  

Hwang & Kang, 2012; Lee, 2013; Park & Yu, 2017).

한편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할 때, 스

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정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 Jeon, 2012). 자아존중감

과 스트레스와 관련한 종단 연구(Kim, 2015)에서 자아존중감의 

초기 값이 높은 학생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

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의 영

향력이 가장 컸다. 또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8회기 동안 참

여하였던 중학생 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Cheon, Choi & Kim, 2015).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초기에 

자아존중감의 초기 값을 높이면 지속성이 있어 행복한 삶에 도

움이 되며,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렇다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어느 교과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가정 교과는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

강한 삶을 목표로 자아존중감 증진, 가족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와 실천, 부모준비교육, 배려와 돌봄의 공동체 문화 형성 

등을 목표로 해방 이후 꾸준히 공교육에서 노력해온 교과이다. 

즉, 가정 교과는 가족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신 건강이 현

저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

한 인간애와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다루어 학습

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인성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

정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가정 교과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기에 가정 교과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

다 기술과와 병합하여 단일 교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시수

가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Park(2006)은 가정과교

육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가정과교육의 교육적 효과

를 사회에 밝힐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왜냐하면 가정과교육 효

과가 가정 교과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직결되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누적되었을 때 사회적인 인식 개선은 물론 미래지향적

이며, 발전적인 차기 가정과 교육과정의 편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정과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미래문제해결프

로그램을 3차시 적용(Lee & Lee, 2012)하거나 7차시의 실천적 

문제중심수업을 한 실험 집단과 설명･강의식 수업을 한 통제 

집단을 비교(Yu & Lee, 2013)하는 등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나 수업 모형 등을 3차시에서 몇 주 동안 단기간 적용한 실험 



가정과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17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과 수업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교육과정 내용에 따라 일상

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가정과 수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가정과 교육과정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의

한 일상적인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

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정과교육의 성격과 목표

가정과교육은 일제강점기부터 여성교육으로 자리를 잡았으

며, 생활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사

고능력을 기르고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

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실천교과이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최근 가정과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가족과 사

회의 급격한 변화와 정신 건강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인간애와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어 학습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인성 

교육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커졌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에 따라 가정과교육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

는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

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

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

천적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을 이해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하

고,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배

려와 돌봄을 배우도록 하며, 이를 친구, 이웃 공동체, 자원과 환

경으로까지 확대하여 건강하게 관계 맺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학교 현장에서 2013년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시

행되어 2017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2009 개정 실과(기술･

가정) 교육과정도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군 ‘가정생

활’ 영역의 내용 체계1)는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생활, 청소

년의 자기 관리, 가족의 이해,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진로와 생

애 설계의 6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자아존중감과 스

트레스와 관련된 단원은 청소년의 이해와 청소년의 자기관리이

며, 중학교 1～3학년군 성취 기준에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시간 

및 스트레스, 소비생활과 관련한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며, 청

소년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른다.’고 진술되어 있다.

학습내용별 성취기준에서는 청소년의 이해에서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사회적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행

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을 바탕으

로 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

년의 자기관리에서 ‘청소년의 시간 및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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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자신의 상황 및 생활문제를 평가하여 해결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고 제시되어 있다. 한편 청소년의 생활 단원에도 ‘옷차림을 통

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때

와 장소, 상황을 고려한 옷차림을 통해 의복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실천하며, 우

리나라 전통 옷차림의 우수성 및 생활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한복 옷차림을 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

다. 옷차림은 외모 만족도와 연관되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

성은 물론 스트레스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가정과교육과정의 변화 흐름에서는 물

론 현재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성격 및 목표, 성

취기준 등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

처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매우 강조되는 요소임

을 알 수 있다.

2.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가정학(Han & Lee, 

2006; Lim & Lee, 2007; Kim & Lee, 2010; Lee, 2014; Park 

& Yu, 2017)은 물론 사회과학(Lee & Jeon, 2012; Park, Kim & 

Cheon, 2013; Kim, 2015), 심리학(Choi & Lee, 2003; Cheon, 

Choi & Kim, 2015), 의학(Kang, Kwon & Oh, 2012; Hwang & 

Kang, 2012; Lee, 2013)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Park 외(2013)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을 살펴보고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술지와 학위 논문 

36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심리

적 안녕감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 1.25, 자기효능감 1.25, 모

애착 .97, 학교적응 .94, 자아존중감 .88의 순으로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에서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Lee와 Jeon(2012)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가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남

녀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자

아존중감은 자살 생각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

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조절 효

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은 여자 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

에 대한 예방과 개입 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정과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Kim(2015)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학교 2학년 패

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으

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 시기동안 부모애착, 자아존중감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고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

아존중감 초기 값이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분노,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종단매개효과

로 나타났다.

심리학 분야에서 Choi와 Lee(2003)는 445명의 남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

재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의 

1) 

영역

과목(학년군)
가정생활

기술･가정

(중학교 1∼3학년군)

○ 청소년의 이해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 

○ 가족의 이해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와 의사소통

○ 청소년의 생활

 ･건강한 식생활과 식사 구성

 ･옷차림과 자기표현

 ･주거와 거주 환경

○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

 ･녹색 식생활과 음식 만들기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 입기

 ･지속 가능한 주생활과 주거 공간 꾸미기

○ 청소년의 자기 관리

 ･청소년의 시간･스트레스

 ･청소년의 소비생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 진로와 생애 설계

 ･진로 탐색과 생애 설계

 ･일･가정 양립과 가정생활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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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효과가 지지되어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 발병에 대한 취

약성 요인이 되고, 높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어 스트레스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후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중재변인과 매개변

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남녀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작용방식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Cheon 외(2015)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10명을 대상으

로 낙관성증진 프로그램을 8회기에 걸쳐 진행하고 학교폭력피

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낙관성증진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

단은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의학 분야에서 Hwang과 Kang(2012)은 익산시 소재 4개 중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성

별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았

다. 연구 결과, 여학생의 스트레스 평균 평점은 2.98점으로 남학

생의 2.86점보다 높아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의 경우 학교 성적이 좋은 군이 자

아존중감이 높았고, 여학생은 경제상태가 좋고, 학교 성적이 좋

으며,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은 군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

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남녀학생 모두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

관관계가, 자아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여학생

은 관계와 친밀성 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Lee(2013)는 도시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406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이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스트레

스는 가족기능, 자아존중감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설명해주는 변인으

로 가족기능 총점, 가족기능 하부영역에서 정서적 반응성, 의사

소통, 자아존중감,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년이 30.4%의 설명

력을 나타냈다.

Kang 외(2012)는 경기지역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

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극복력 영향요

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스트레스 극복력의 예측변수로는 

저스트레스군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이, 고스트레스군에

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가족기능, 존경하는 교사수로 나

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극복력 신장방안으로는 

고등학생의 강점 강화를 위한 낙관성과 희망교육, 자아존중감 

증진,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사회적 지지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가정학 분야에서 Han과 Lee(2006)는 서울 시내의 중학

교 2학년 학생 439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친구관

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원만하지 못한 친구관계와 낮

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

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Lim과 Lee(2007)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의 

남녀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

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

구 결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구관계가 좋

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

교생활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다른 요

인보다 친구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0)는 경기도의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563명

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폈다.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은 높은 편이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남자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또래괴롭힘,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에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또래괴롭힘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2012)은 서울 지역 9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 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외모만족과 자아

존중감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그 결과, 외모 

만족은 비만스트레스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나타내었고, 외

모 만족이 자아존중감을 경유하여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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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직접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비만스트레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효과는 

외모 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보다 컸다. 따라서 외

모만족이 비만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효과 혹은 버퍼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Yu(2017)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삶의 만

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을 종단적으로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특히 다른 시기에 비해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자

살 등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로 

접근하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기제간의 관계를 밝히거나 심리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

피며, 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변인

들의 관계를 살핀 연구가 많았다. 반면 가정학에서는 가족이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영향력, 중독･외모 만족･비만 등

의 개인이나 가족 문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가정과 교과교육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추세이다.

위에서 살핀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스

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

인 우울･자살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 변수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기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지속성이 있어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

중감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대한 학습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대상자인 남녀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기저 및 영향

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이해서 남녀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

하여 가정과교육에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가정과수업의 긍정적인 효과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정서 함양 등과 같이 가정과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핀 연구들은 대부분 특별한 프로그램을 단

기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핀 연구가 대부분이다.

Lee와 Kim, Chae(2001)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식생활단원을 7차시 협동학습으로 운영하여 그 효과를 

살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수업을 실시한 통제집단에 비해 협동

학습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확

인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 영역인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No와 Lee(2005)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실

험집단에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가정과 ‘자원의 관리와 환

경’ 단원의 수업을, 비교집단에는 전통적 방법의 수업을 6시간

씩 실시한 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폈다. 그 

결과,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기술･가정과 수업은 자아존중감

의 하위요인 중에서 총체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향상에는 효과적이었으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적 자아존

중감의 향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e와 Yoo(2006)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후 검사 설계로 

실천적 추론 수업을 한 실험 집단과 일반 수업을 한 비교 집단

의 수업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

과 실천적추론 가정과 수업은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키고 특히 자아존중감 하위영역 중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과 Lee(2007)는 부모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중학생의 

가족생활영역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학생

들의 가정교과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하위 영역별 활용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의 문항에서 남학생의 활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

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Wang(2011)은 경북 소재의 중학교 2학년 학생 210

명을 대상으로 의생활 단원 5차시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 전후 

감사 성향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감사 성향 함양을 위한 

수업 전 학생들의 감사 성향의 평균은 2.87(5점 만점)이었으나, 

수업 후 감사 성향 평균은 3.3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

되었다.

Lee와 Lee(2012)는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인문계 1학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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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집단 2학급 7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문제해결프로그램

(FPSP)을 매일 1시간씩 3주간 친환경 의생활 수업을 적용한 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인성 요소로는 환경 보존의식과 자신감, 배려심, 협동심이 유의

한 차이로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Yu와 Lee(2013)는 경기도 K중학교 1학년 7개 학급을 대상

으로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을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수업

으로 7차시 운영하여 그 효과를 살폈다. 통제반 3학급은 설명식 

강의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실험반 4학급은 개발된 실천적 문

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적용하여 진행한 결과,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자아효능감, 자아탄

력성, 행복감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Kim 등(2015)은 대구시 소재 중학교 2학년 242명을 대상으

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녹색식생활 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녹색식생활 단원 교육 

효과를 살펴보았다. 녹색식생활 교육 후 녹색식생활에 대한 흥

미와 실천도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들(가족관계, 불만족, 또래관계, 자기역량)과 행복감 요인들

(긍정적, 부정적 정서, 부정적 인간관계)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가정과수업의 효과를 

살핀 연구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자

원관리 단원을 중심으로 1학기동안 실천적추론 수업의 효과를 

살핀 Byeon과 Chae(2002)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실천적추

론 가정과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 학생들이 강의식 수업을 받

은 통제집단 학생들에 비해 비판적 사고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

으며, 비판적 사고력 변화에 수업 방법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상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정과수업은 자아존

중감과 자신감,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행복감, 감사 성향, 배

려심, 협동심, 비판적 사고력 등의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이라기 보다는 특별하게 구안

한 수업모형이나 프로그램을 3차시에서 7차시 정도 실시한 후 

단 기간에 이루어진 변화를 살폈으며, 비교적 장기간 적용한 것

이 1학기 수업 후의 가정과수업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보다 장기적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일상적인 가정

과수업을 실시하고 난 후,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통한 유사 실험 연구로

서 경기도 Y시 소재의 중학교에서 1학년 7개 학급, 171명을 대

상으로 1주에 2시간씩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을 1년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살폈다.

중학교 1학년의 7개 학급을 1학기에는 25년 경력의 가정과교

육 전공 교사가 모두 지도하고, 2학기에는 3년 경력의 기술교육 

전공 교사와 분담하여 지도하였으며 학습활동지와 수업 활동, 

평가 내용은 동일하게 운영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단위의 성취 수준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수업하였다.

(1학기 단위의 성취수준 A) 청소년의 발달, 성과 친구관

계,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를 매우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여 자신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매

우 현명하고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학기 단위의 성취수준 A) 청소년기의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 청소년의 소비 생활,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 옷차림

과 자기표현, 주거와 거주 환경을 매우 잘 이해하고,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며, 학습한 내용을 자

신의 것으로 체득하여 자신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을 매우 현명하고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학기와 2학기의 학습 지도 계획은 각각 <Figure 1>과 

<Figure 2>와 같다. 

즉, 1학기에는 <Figure 1>과 같이 ‘청소년의 발달,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단원을, 2학기에는 

<Figure 2>와 같이 ‘청소년기의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 청소년의 

소비 생활,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 주거의 의미와 선택,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을 교과서와 학습활동지 중심으로 수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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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Gender

Male 82(49.7)

Female 83(50.3)

Total 165(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사전 설문 조사는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였다. 

이 시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여 연간 수업 및 평가

를 안내하고, 수업 규칙 등을 정한 후 ‘청소년의 발달’에 대해 

학습하면서 교사와의 라포를 어느 정도 형성한 시기이며, 본격

적으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에 대한 수업을 

실행하기 전이었다. 그리고 약 10개월의 가정과수업 후인 2014

년 12월 8일에서 19일까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후 조

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Y시 소재의 중학교 1학년 학생 171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배부된 171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것과 전출입으로 인해 사전 또는 사후 설문지가 없는 경우를 제

외하고 총 165부(96.5%)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 49.7%(82명), 여학생 

50.3%(83명)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 Esteem Scale : SES)는 개인의 자

아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

로,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Jeon(1974)이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자아평가와 긍정

적 자아평가를 양극단으로 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되

어 왔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에 대한 낮은 평가가 긍정적 자아

에 대한 높은 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

서 최근에는 인간의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독립적으로 

보고,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인 별개의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Lee & Jung, 2015). 

이에 따라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

항 등 모두 4점 척도의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 수준이 높은 정도를 의미

한다.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

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Table 2>와 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은 .857,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674로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나. 스트레스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Lee(2009)가 사용한 것으로,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등 4개 요인이 있으

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항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

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정도를 의미한다. 신뢰도

를 알아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친구 요인이 .770, 가족 요인

이 .744, 학교생활 요인이 .711, 신체 요인이 .701로 분포하여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삶의 만족도와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삶의 만족도와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각각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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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es Items Cronbach’s α

Positive
Self

-esteem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57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Negative
Self

-esteem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674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Table 2. Reliabilities of the items for self-esteem

Sub-categories Items Cronbach’s α

Family

1. 나의 부모님은 놀지 못하게 하고 공부와 성적만을 강요하신다.

.744
2. 나는 형제 자매간에 사이가 좋지 못하다.
3.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거나 부모님과의 말다툼 횟수가 많아졌다.
4. 나의 부모님은 형제 혹은 자매간에 차별 대우를 하신다. 
5. 나의 부모님은 형제, 자매나 친구들과 비교하신다.

Friend

6. 나는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 만한 친구가 없다.

.770
7.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혀서 힘들다.
8.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따돌린다.
9. 친하게 지내던 동성(이성)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

School life

10. 공부해야할 것은 많은데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711
11. 나는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2. 학교의 규정이 너무 엄하고 강제적이다.
13. 학교생활이 재미없고 힘들어서 학교에 다니기가 싫다. 

Body

14. 나는 나의 얼굴이 못생겨서 고민이다.

.701

15. 나는 너무 뚱뚱하거나 말라서 고민이다.
16. 나는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고민이다.
17. 나는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18. 나는 체력이 너무 약해서 고민이다.
19. 나는 손이나 다리가 못생겨서 마음에 안든다.
20. 나는 신체발육이 내 또래 친구에 비해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 

Table 3. Reliabilities of the items for stress

만족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다’ 1점, ‘만족

스럽다’ 2점, ‘보통이다’ 3점, ‘불만족스럽다’ 4점, ‘매우 불만족

스럽다’ 5점을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가정｣에서 배웠던 

수업 내용은 실제 가정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라

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 1점, ‘도움이 되었다’ 

2점, ‘보통이다’ 3점, ‘도움이 되지 않았다’ 4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점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8.0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분석내용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자아존중감(긍정적, 부

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

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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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category Min. Max M(SD)

Self-esteem
Positive 1 4 2.74(.72)

Negative 1 4 1.90(.53)

Stress

Family 1 5 2.29(.74)

Friend 1 5 1.88(.68)

School life 1 5 2.48(.80)

Body 1 5 2.35(.84)

Life satisfaction 1 5 3.90(.90)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1 5 3.89(.89)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둘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

한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정과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

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

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상

적인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

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

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응답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 

리커트 척도이며,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2.74, 부정적 자아존중

감이 1.90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

스는 5점 만점 리커트 척도에서 1.88 ∼ 2.48로 분포되어 연구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생

활 관련 스트레스가 2.48로 가장 높고, 신체 관련 스트레스 

2.35, 가족 관련 스트레스 2.29,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1.88로 

가장 낮았다. 반면 5점 만점 리커트 척도에서 삶의 만족도는 

3.90,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는 3.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라 가족에 의한 스트레스만 남학생이 사전 조사에

서는 5% 수준에서, 사후 조사에서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

아존중감, 친구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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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Self-esteem

Negative 
Self-esteem

Stress
(Family)

Stress
(Friend)

Stress
(School life)

Stress
(Body)

Life 
satisfaction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Positive 

Self-esteem
pre 1
post 1

Negative
Self-esteem

pre -.520** 1
post -.308** 1

Stress
(Family)

pre -.342** .257** 1
post -.122 .274** 1

Stress
(Friend)

pre -.442** .480** .434** 1
post -.212** .347** .549** 1

Stress
(School life)

pre -.468** .458** .402** .538** 1
post -.411** .327** .400** .626** 1

Stress
(Body)

pre -.376** .435** .361** .519** .659** 1
post -.319** .256** .251** .547** .684** 1

Life satisfaction
pre .615** -.404** -.467** -.471** -.439** -.367** 1
post .537** -.421** -.325** -.316** -.321** -.240** 1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pre .310** -.038 -.174* -.210** -.321** -.200** .338** 1

post .386** -.118 .015 -.086 -.205** -.207** .390** 1

*p<.05, **p<.01

Table 6. Correlation results

Variables Gender N
M SD t

pre post pre post pre post

Self
-esteem

Positive
Boy 82 2.79 3.02 0.75 0.84

.90 .33
Girl 83 2.69 2.98 0.69 0.78

Negative
Boy 82 1.90 1.91 0.59 0.56

.07 .49
Girl 83 1.90 1.86 0.48 0.56

Stress

Family
Boy 82 2.42 2.50 0.71 1.13

2.17* 2.71**
Girl 83 2.17 2.07 0.76 0.85

Friend
Boy 82 1.92 1.86 0.78 0.90

.78 1.67
Girl 83 1.84 1.66 0.58 0.58

School life
Boy 82 2.45 2.32 0.79 0.95

-.42 .20
Girl 83 2.50 2.29 0.83 0.79

Body
Boy 82 2.24 2.16 0.82 1.00

-1.68 -.81
Girl 83 2.46 2.28 0.85 0.87

Life satisfaction
Boy 82 4.00 4.26 0.93 0.89

1.38 .45
Girl 83 3.81 4.20 0.86 0.77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Boy 82 3.45 3.88 1.03 1.02

.91 -.39
Girl 83 3.33 3.94 0.72 0.70

*p<.05, **p<.01

Table 5. Mean comparisons of variables depending on gender

3.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정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avis(1971)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사전과 사후 모두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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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re/Post Test N M SD t

Self-esteem
Positive

pre-test 159 2.74 .72
-4.76***

post-test 159 3.00 .81

Negative
pre-test 159 1.90 .53

.24
post-test 159 1.88 .56

Stress

Family
pre-test 160 2.29 .75

.09
post-test 160 2.28 1.01

Friend
pre-test 160 1.87 .68

1.57
post-test 160 1.76 .76

School life
pre-test 160 2.47 .81

2.34*
post-test 160 2.31 .87

Body
pre-test 160 2.35 .83

1.70
post-test 160 2.22 .93

Life satisfaction
pre-test 159 3.91 .89

-4.38***
post-test 159 4.23 .83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class
pre-test 159 3.38 .89

-6.05***
post-test 159 3.91 .87

*p<.05, ***p<.001

Table 7. Results of pre- and post-tests

며(사전 r=0.615, p<.01, 사후 r=0.537, p<.01), 긍정적 자아존

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조사에서는 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r=-0.520, p<.01)를 보였다가 가정과수업을 받고 난 

후 사후 조사에서는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관계를 나타냈다

(r=-0.308, p<.01).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는 사전과 사후 모두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상

관을 보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는 사전(r=0.310, p<.01), 사후(r=0.386, 

p<.01) 모두 중간 정도의 관계를 나타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스트레스와 

대부분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며(p<.01), 삶의 만족도와는 

사전과 사후 모두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관계가 있었다(사전 

r=-0.404, p<.01, 사후 r=-0.421, p<.01). 가족 스트레스는 사전 

조사에서 친구(r=0.434, p<.01)･학교생활(r=0.402, p<.01)･신체 

스트레스(r=0.361, p<.01)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사후 

조사에서는 친구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r=0.549, 

p<.01). 

친구 스트레스는 사전에 학교생활 스트레스(r=0.538, p<.01)

와 신체 스트레스(r=0.519, p<.01)와 상관이 높았으며, 그 값이 

사후에 더 높아졌다(r=0.626, r=0.547, p<.01) 또한 학교생활 스

트레스는 신체 스트레스와 1% 수준에서 사전(r=0.659), 사후

(r=0.684) 모두 유의하게 상관이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사전

(r=0.338, p<.01), 사후(r=0.390, p<.01) 모두 중간 정도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한편,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가정과 수업을 

한 후 사후조사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r=0.386, p<.01), 학교생활 스트레스(r=-0.205, 

p<.01)와 신체 스트레스(r=-0.207, p<.01)와는 약한 상관이 있

었다. 그러나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

도는 1% 수준에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r=0.390)를 보였다. 

4.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은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스

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일상적인 가정과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 초인 3월과 학년 말인 12월에 검사를 

한 결과를 분석한 것은 <Table 7>과 같다. 

일상적인 가정과 수업 후에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0.1% 수준에

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2.74에서 3(4

점 만점), 삶의 만족도는 3.91에서 4.23(5점 만점), 가정과 도움



28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 29, No. 3

에 대한 인식은 3.38에서 3.91(5점 만점)로 향상되는 효과가 나

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정과수업 후에 학교생활에 대

한 스트레스가 5%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정

적 자아존중감, 가족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는 

모두 평균값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

상적인 가정과 수업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향

상시킨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가족･친구･신체 스트레

스를 줄여주는 효과는 미약하여 차기 교육과정이나 가정과 수

업을 기획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상

적인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

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긍정적, 부정적)과 스트레스(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스

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차

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

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

가, 넷째,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

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Y시 소재의 중학교에서 1학년 171명을 대

상으로 1주에 2시간씩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을 실시하면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2014년 3

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전 조사를 하고, 2014년 12월 8일

에서 19일까지 사후 조사를 하였다. 배부된 171부의 설문지 중

에서 총 165부(96.5%)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SPSS 18.0을 

활용해 기초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증, 대응표본-t검증,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에서 부정적 자아존중

감이 1.90,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2.74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2.48로 가장 높고, 신체 스트레스 2.35, 가

족 스트레스 2.29, 친구 스트레스가 1.88로 가장 낮았다. 반면 

삶의 만족도(3.90)와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3.89)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대상자들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

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시기라는 연구 결과(Park 

& Yu, 2017)와 비교해볼 때, 학년 초 교사와 학생들 간의 라포

가 잘 형성된 결과로 해석되며, 다른 요인의 스트레스에 비해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사전조사가 실시된 시기가 중

학교 입학초의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가족 관련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사전, 사후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사전, 사후 모두 남학생이 높았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Lim & 

Lee, 2007; Kim & Lee, 2010)와 유사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

널조사(KCYPS)의 중1, 중3, 고2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으

로 살핀 연구결과(Park & Yu, 2017)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

른 결과이다.

스트레스는 대부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신체 스트레스는 사전, 사후 여학생이 모두 높았다. 여

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가 사후 조사에서 많이 줄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Hwang & Kang, 2012)와는 상반되며, 외모

관심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낮아지고, 외모관심은 자아존중

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Lee & An, 2013)로 

미루어볼 때 여학생의 외모 관심이 높아 신체 스트레스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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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

만, 사후 조사에서 여학생의 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많이 줄었

으며,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도 남학생보다 높아

져서 가정과교육의 효과가 여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여자 청소

년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Lee & Jeon, 

2012)와 일부분 유사하다. 

이에 따라 가정 교과에서는 남학생이 가족 스트레스에 대처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남학생들이 보

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학생의 특성을 반영

한 수업 활동을 구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가정

과수업 전과 후에 모두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는 모두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부적

인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Lee, 2013)와 같다. 긍정적 자

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조사에서는 부적으로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가 가정과수업을 받고 난 후 사후 조사에

서는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관계를 나타냈다. 부정적 자아존중

감은 가족, 친구, 학교생활, 신체 스트레스와 대부분 중간 정도

의 상관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관

계가 있었다. 가족 스트레스는 친구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나 사후 조사에서는 친구 스트레스

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친구 스트레스는 학교생활과 신체 스

트레스와 상관이 높았으며, 그 값이 사후 조사에서 더 높아졌다. 

또한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신체 스트레스와 사전과 사후 모두 

상관이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는 상관이 

높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 가족･친구･학교생활･신체 스트레

스와는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가정과 수업을 

한 후 사후조사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

계를 보였고, 학교생활･신체 스트레스와는 약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은 가정과수업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에 중

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가정과수

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부적으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Ahn과 Lee(200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가정교과의 가족생활영역 전체 활용도가 높았던 결과를 더

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은 중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

감과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신체 스트레스는 가정과수업 후에 모두 감소하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2009 개정 실과(기술･가

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의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은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방안 모색에 더 힘써야 한다는 

Jung과 Lee(2015)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은 가정과수업의 긍정적인 효

과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정과수업 후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

정적인 자아존중감과 가족･친구･신체 스트레스 영역은 차기 교

육과정이나 가정과수업을 기획할 때 재검토와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 스트레스는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청소년의 이해’에서 신체적 발달 영역과 ‘청소년의 생활’에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 친구 스트

레스는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장과 타교과목의 학습에 따른 자아존

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등의 변화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

과정에 따른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이 실제적으로 중학생의 긍정

적 자아존중감 형성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가정과수업이 학생들의 실

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함을 입증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와 교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가정과교육이 기존

의 이미지에 갇혀서 부모준비교육과 같이 꼭 필요한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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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인식 개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따른 가정과수업의 효과를 살필 

수 있는 대규모 종단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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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의한 일상적인 가정과 수업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와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경기도 Y시 소재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년간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을 실시하면서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하였다. SPSS 18.0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t-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한 중학생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2.74,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1.90(4점 만점)이었으며, 스트레스의 범위는 5점 만점에서

1.88～2.48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3.90,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3.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가족에 의한 스트레스만 남학생이 사전･사후 조사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의 변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가족 스트레스와 친구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와 신체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신체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으로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은 사후조사에

서 긍정적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신체 스트레스와는 약한 상관이 있었다. 

넷째, 중학생들은 일상적인 가정과수업 후에 긍정적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가정과수업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유의하

게 향상되었고,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성장과 타교과목의 학습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2009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

정에 따른 일상적인 가정과수업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가정과교

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로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따른 가정과수업의 효과를 살필 수 있는 대규모 종단 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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